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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닮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선
거 120일 전까지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 120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
니다. 

  특히,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
국을 단위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고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
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제가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는 광명(을)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6월 3일 전후로 14차
례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정치활동임에도 불
구하고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무시
하고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게시 후 다음 날 철거되었고, 어떤 현수막은 게시 후 30분 만
에 철거돼 약 1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민들과의 소통 
기회, 정당한 정치활동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2023년 5월 23일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 양이원영의 현수막
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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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
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현수막과 같은 광고
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
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비례대표 국
회의원의 정치활동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정한 행정집행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
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
현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는 부당한 행위에 맞서 당당히 제 길을 가려 합
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설치하는 정당한 정치
활동에 관한 현수막을 광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 금요일(12월 1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
역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정한 정치환경, 누구에게나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현수막 지킴이를 모집하고 ▲현수막 철거 제보를 받고자 합니
다. 나아가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